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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회훌 통해서 빚어졌던 그릇들， 이쩌l 다시! 에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충현 어린이집 

“그리스도의말씀이너희속에풍성히거하여"(골3:16)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λ|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장래 

에 입할 천국’， ‘이 세싱에 있는 천국 

‘i천국의 비밀 ‘천국의 생명 ‘천국의 

의 ‘천국에서 요구되는 것 ‘천국 · 이 
스라엘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까지 지난 몇 개월간 

우리들은 금요집회를 통해서 천랙1 관 

한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으며 은혜를 받 

았습니다. 많은 성도틀이 전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듯이 금요집회를 통해 선포될 천국복 

음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복음을 깨달은자로서 더욱 

복음에 기초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0]:겠습니다 또한 우리들 

은 계속해서 선포될 금요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풍성한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 

니다. 이미 선포된 ‘찍로운 길”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선포될 “성경을 어떻게 

대하여야할까?’등이번에새롭게시작된금요말씀들은위임목사님께서모든 

성도들 중 특별히 디음 세대를 아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중심 
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 

에 대한하나님의 분명하고도명확한음성을들을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 금 
요집회에 꼭 참석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한 금요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정결한마음과열린 귀를가지고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말씀의 은 

혜가우리의 그릇에 풍성히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흔히 목격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공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충현 어린이 

집” 이곳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 

는 교육방식이 아닌， 성경과 복음에만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연령을 고려 

한 내부 시설과 교사의 자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과말씀이 넘치는곳이라는사실이 가장큰장점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말씀과찬 

송을 배우고，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활활동H영어， 과학， 발레， 태권도， 은물， 미술) 등이 

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3세반에서부터 7세반깨l의 어린이들이 교 

육받고 있으며， 교역자와 직원들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강 

남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시설 서비스 평7에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우수 시설 

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05년을 맞아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내부 시설 개조 및 획충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성도들의 관심 

과기도를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1월 16일 (오늘) 

쩌12차 제 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18:10- 19:00 갈랄리홀 

제 2강 타종교 이해 및 종교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왜 19:10-20:10 
CMTC운련 

둘째날 

정교 · 차톨릭 

회교 

힌두교 

나사렛흘 

갈럴리홀 

본템12호 

말씀으로 훌성안그톨 (급요집회) 

효I릎훈말 
“여호오배!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 

제 여호오배!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 

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을 두었노Lj " (렘 21 :8) 

이 세상을짤r7]는 인간이 어떻게 여호외를이해할수 있을까?지금까지 수많은λ}람들이 
많은 시간과노력을 바치며 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누구든지 인생을살면서 자신을 향 

하여， 자연을 향히역 아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를 잠 

깐이나마묻지 않은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이 욕망속에 채워지는 일시 
적인 기쁨을발견하고흔들리지 않는견고한반석으로만들려고노력하면서 살기도한다. 그 
렇다면 견고한반석은무엇일까? ‘너희는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0] 돌.0 ] 되셨느니라’(엠 2:잉D. 바로 예수그싹도이다 。1 흔들 

리지 않는 견고한반석을발견하고 또 이와 더불어 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는오 

직 ~l-o띔이는지들에게만값없이 주어지는하나님의 선물이다. 

‘꾀로운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사멍이 없느니라’엠 12:28). 하나님의 계시는우리 

에게 왜 인간이 존재하며 무엇을행해야하며 또 어떻게 살。}야하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고 

전 1:9). 그러나오늘날까지도 인간은고대로부터 내려오는문제의 답을끊임없이 찾고 있다. 
많은연구와자료를통해 질맑l 대한해답을계속찾으려 한다. 그러나이러한해답찾기는 

、 하나님의 계시， 곧성경을떠나서는분명 공허험에 빠지고만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속에 해 

답이 있을뿐이다댐후 3:16-17). 그러나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하나님이 주시는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요일 1:3). 대신에 우리는숨겨지고감추어진 지식을발견하려 애쓰고， 또총 
명한지들이 주는오묘한 대답에만관심을가지려 한다. 인간의 높은지부칩이 인간의 심오함 
을인간의 노력과인간의 논리로정복하기를원하는것이대전 12:~ 7, 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밀볕을 믿는사람은 결묘 지적인 자살행위에 이르지 않는다. 성경을 

진리의 토대로삼고그 위에 건축할때에 그의 이성은지극을 받아서 휠발하게 된디{골 2:2-
3). 그러나 인간의 사색에 의한 결론에 기초한그리스도인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반드시 하 

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져야한다. 
인생에 대한 전제는 아주 간핸빼요 1:1-3). 그가 믿는 모든 것 곧 인간， 악， 우주의 미래， 

6싸님， 그리고구원에 관한모든 것이 이 한가지 전제로부터 나외야한다. 송싸님의 자녀들 

을'"웅ii!. 베다니흘 

* 저r2강 강의는 타종교 이해’가 30분 종교권역별 사례발표’가 30분잉니다 

에게 진리란것은예수그리스도그자체이다. 또한예수그리스도에 관한모든것은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대고전 1:30-31). 이렇게 단순해 보이기까지 하는예수그리스도로부터 시작히는 
시람은자신의 좁은지혜의 불확실성과제한에서 벗어날수 있다. 이런사람은하나님의 크신 

지혜가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기쁘게 내어 놓을수가있대고전 1:21-2잉. 그리스도인 

은복음이자신보다더큰지혜에서시작되었음을깨닫는다.그리하여그는세상과또그안에 

있는모든것들을살필 수 있는자유를갖게 된다. 즉누가이 모든것을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이 모든것이 여기에 있는지를획질히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우리에게 무한한깊음안에 있 

는계시를창조주하나님으로부터받도록기대하라고말씀하신다. 

믿음의 길은 의의 길， 은총의 길， 영원의 길이대사 55:8-9). 그러나 인간이 성경을 철저하 

게 다 이해할수는 없다. 또한이것을기대할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7] 때문이다 억지로 

자기의 의지대로해석해고하는데서 많은사람들이 실족째l 된다. 성경은하나님의 무한 

한계시이기때문에이말씀을읽는λ}험탬거l 때로는그의능력의한계를뛰어넘게한것 
이다. 성경은그 안에 인간의 죄와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 

며，또이에관계되는모든원리를담고있대요 5:앞때D. 

병든자， 가난한자종， 무식한자，천한자，어린아이까지도그리스도를구주로영접할수 
있고 영생의 선물을받을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생의 구원은 훌륭한종교 지 

도자나， 지식인이나철인도전혀 이해할수없는깊은것이기도히디{녹 10:21-22). 성경은어 

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 깨달을수 없고 구주의 얼굴을 대할 때까지는 진정 온전히 

이해할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지각으로는 이해할수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 

나님의놀라운지혜의말쏟1] 귀를기울여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십자가 
의길이다.인간의제한된정신력을하나님의무한한능력에비교햄면그간격은뛰어넘을 
수없는거리에 있는계곡과도같다. 그러나하나님은우리에게 진리를말씀해주시고， 우리 
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수 있다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계 
시이므로 이 모든것들이 그의 계시 안에 암시되었거나또는직접적으로밀앨해 주고계신 것 

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비는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 
내로또는성경의 안위로소망을7찌게 힘이니라!'(롬 15: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기운데 
거하시매우리가그영광을보니 아버지의독생자의 영광이요은혜와진리가충만하더라’(요 

1:14). 우리는오직 예수그리스도를통해서만의로운길을걸어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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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얘r Nex1 Sunday I 

JESUS CHRIST GA VE HIMSELF FOR US 
“who gave Himselffor us to redeem usfrom every lawless deed, 

and to pur(η，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zealous for good deeds" 

(Titus 2:14) 

J esus Ch때ave Himself for us. wt빼eans He died for 

us. He died on our behalf, for our sake, in our place, and as 

our substitute. He took our sins upon Himself, and paid the 

penalty for them. The verdict of sin pronounces humans guilty 

before God, and condemns them to eternal punishment. Jèsus 

Christ bore the condemnation and punishment for all sin . We 

deserve death, but Jesus died for us. He died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life. God reveals His grace to us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Romans 5:8 says, “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His death for our sins brings some ve이 wonderful 

results. 

Jesus' death redeems us from all weakness . We are guilty of 

ungodliness, worldly passion, and disobedience, As sinners, 

we are prideful , selfish, and complaining. We fall short of God's 

glory. We cannot stop the sin that keeps us from God. Satan 

has kidnapped us, and Jesus is the only ransom , the one 

payment, that will set us free . His death redeems us from 

captivity, and certain death. When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died for us, and I mean really believe, God takes this belief and 

clears the debt of our sin. He gives us the freedom to identify 

with Christ, so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 free from sin 

and its penalty. Faith in Jesus Christ delivers us from eternal 

death . God releases us from the prison of evil ,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Rm. 3:24) . This grace, this righteousness, God offers to 

everyone. God does not discriminate. Galatians 3: 13 says,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 " In Jesus Christ,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see Col. 1: 14). 

Jesus' death makes us His very own special people. Satan 

can no longer keep us as his prisoner because Jesus keeps us 

as His own possession. We become God's children . This is the 

ve마 reason why Jesus died. 1 Peter 2:9 says, “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 ’s own possession , so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God’s grace allows us to believe in Jesus 

by faith. By faith in Jesus Christ, we receive salvation . This 

salvaJion does not come from us; it is strictly a gift of God. 

Ephesians 2:10 says, “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By nature, we are actl:Jally 

children of God’s wrath,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receive a new natur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 기. As a new creation, rnade possible 

through Jesus Christ’s death, we become His people. 

Jesus' death stirs us for good works. When people really 

grasp what Jesus Christ has done for them; they get excited 

about giving their life to Him. They do not spend time working, 

on their own stuff. New life awakens them to perform God’s 

work. The believer works and works, doing all the good he can 

to reach all the people he can for the glorious work of 

redemption. When a believer truly understands the death of 

Jesus, which most people do not, their lives change. They 

become His possession. They cannot stand still because they 

are compelled to do God’s work. Matthew 5: 16 says, “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When people look at you, do they see the light? 끼tus 2:7-8 

says, 개":) all things show yourself to be an example of good 

deeds, with purity in doctrine, dignified, sound in speech which 

is beyond reproach, so that the opponent will be put to shame, 

having nothing bad to say about uS." If people cannot see your 

light, then you do not understand the death of Christ, for if you 

understood your life would be changed. You would shine and 

share all the time. 1 끼mothy 6:18 says, "Instruct them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works, to be generous and ready to 

share." You cannot just sit and keep God’s grace to yourself, 

nor can you live in the darkness. 

00 you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death of Jesus Christ? 1\l1ark 16: 15 says, 

“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Many 

people claim to know Jesus, but they do not show His light. 

Their lives are f비 1 of questions , complaints , and selfish 

motives. My friend , if you really believe , if you really 

understand the grace of God, then you do change and become 

a light, for Jesus redeems you from all weakness, makes you 

His own, and stirs you to do good work.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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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흩 쭈일 엉교 

I c~음추알 셜교 l 

루리를 tJI신화여 자신를 l추신 얘l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온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딛 2:14)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섬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탤H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 

리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젊어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 

셨습니다. 죄에 대한 판결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선고하였고， 모든 

사뱀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싹도께서 모든 죄의 저 

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인데， 예수 

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히여 우리에게 자 

신의 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 

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 

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써 매우놀라운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구속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을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죄인인 우리 

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늘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굉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건만 우리는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 

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봄값을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탄의 올무와 정해져 있는 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십니다 하나님 

은그리스도와연합할수있는자유를우리에게주시고 그결과우리는죄와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 

로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사%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잎F아 하나님의 은 

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4), 하나님은 이 은혜와 이 

의로움을 모든 사람출11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위히여 저주를받은바되 

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히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대골 1:14 참조) 

친백성이되게하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자신의 소유로삼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우리를자신의 포 

로로 가두어 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 

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말합니다. “오직 너희는택하 

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니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를 믿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뺨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 
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m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낌성관육사 

우리로그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질상우리는하나님의 진노의 자 

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 

다 ‘그런즉 누구탄 그싹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임아 새 

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비로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됩니다. 

선한일에열심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기 

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느라시간을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생명은그들을 일깨워서 하 

나님의 일을하게만듭니다. 신자는하나님을위히여끊임없이 일합니다.구원이라 

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또 가능한모든사람탈H게 니아가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참으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삶이 변하 

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 

승에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참으로 이해하는 신자는 예수님의 소 

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히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돌리게 하랴” 

빛을내고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빛을 발견할까요? 디도서 2장 7, 8절은 말합니다. “범 

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협} 

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빛을 볼 수 없다면， 여러 

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도의 죽으심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변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탬H서 여러분의 삶은 빛을 발하며 복음을 나누는삶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 

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X까 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을참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누릴 

수가 없으며 어둠 가운데 살수도 없습니다. 

빛의복음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 

시겠습니ηF 마가복음 16장 15절은말합니다. ‘표가라사대 너희는온천하에 다니 

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그혐l게서 예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심과 

불평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히는 여러분， 만일 여러 

분이참으로주님을믿는다면 만일여러분이참으로하나님의은혜를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여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허물 

로부터 구원δ때 자기 자신의 소유로 심안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시어 선을 행하게 

하시기때문입니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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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의 강납구 면삽톨 

풍성한 2004년 12월을 보내고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을 풍성하게 보냄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그러나 참으로 마 

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절을 보 
냈습니다. 지난 12월을 돌아볼 때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가 주일예배， 주일저녁 찬양 

예배 ， 수요예배에 연속으로 이어졌고， 21일 저녁에는 제1교육위원회의 9개 교회학 

교의 어 린이들과 사랑부， 에바다부 학생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질서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 찬양제에서 어린이들이 참으로잘준비한성탄찬양을주님께 드리며 함 
께 기뻐하며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24일 금요집회에서는 고대청연합찬양대와 오케 

스트라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야〉를 공연하여 온 교인이 큰 은혜에 잠겼습니 

다. 성실한 마음과 공교함이(시 78:52) 잘 배어나오는 찬양은 독창자나 합창자 모두 
가 어휘 하나 하나까지 정확하고 진지하게 전달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 

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감사와 기쁨이 온 회중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12월 들어 연속적인 성탄에 관한 메시지의 내용인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과 의미와 
성취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마치 말씀과 찬양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직조된 아름다 

운비단을펼쳐놓은듯한느낌이었습니다.교회가그동안 ‘복음진리’ 하나만을붙 

잡고 달려온 결과가 그대로 분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고백적으로 드려진 진정한 영광과 평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온 교회는 자랑스 

런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영광의 찬 
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25일 성탄절은 성탄의 기쁨으로 달려온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경배한 시간이었습니다. 12월 

의 이 모든 성탄 메시지는 결국 크리스마스의 경이로웅으로 모아졌습니다. 전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성취된 성자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 

웅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한 점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 인사를 하며 새로 오는 한 해는 “주님의 경이로움을 증거 하는 

해”로 살 것을 다짐하며 풍성한 12월을 보냈습니다. 

새해의문턱에서 

새해의 전날인 12월 31일 금요집회는 소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137ß 중창 
단의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중창단의 찬양을 속으로 따라하며 온 교회 
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미하 

였습니다.2005년 1월 1일， 부지런히 달려온 교우들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 
님께 감사하며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를 이끌면 어디 

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 
니다.’ 라는 소망과 함께 2005년도에는 늘 예수 십자가의 빛 아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릇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는 그릇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릇으로 곧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덤후 2:20, 21)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는 메시지를 받 
고 우리 모두는 서로 “귀한 그릇이 됩시다라는 말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 

을 때에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 

어갈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년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쓰 
시는 귀한 그릇” 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님을 쫓을 때(마 16:24)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다짐하며 교회당을 나섰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으며 그 동안 교 
회 앞에서 끈질기게 전해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실존적인 반웅인 복음전도， 
복음선교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환하게 구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2005년도의 복음 증거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전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2000년 교회λ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가” 항상 선교， 

전도， 증인의 삶 퉁으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연말 
에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중심으로 2005년도의 선교와 전도에 관한 설 
명회를 실시하여 교회 앞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4년차로 접어든 전 교인의 단 
기선교 사역은 금년에는 2500명 이상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전도 사역에서는 전교 

이형수 (전도위원장) 

인이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여 교회에 동록시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단기선교의 결과는자연스럽게 이미 6개국에 13명의 선교사를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접전도를 지헝하면서 그 동안의 간접전도를 모두 직접 
전도로 바꾸어 왔습니다. 지난해로 지원 위주의 모든 간접전도를 마감하면서 이제 

는 온 교회가 직접전도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각 교구에 연령 
별로 구성된 7개 전도회를 두어 교회적으로 총 1267ß 전도회가 잘 조직되어서 활동 

하여 왔지만 직접전도보다는 주로 간접전도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 
는 모든 전도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회로 탈바꿈하여 직접 
전도 활동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든 전도회의 효과적인 전도활동을 위하여 전도 
대상 지역은 교회에서 도보로 5-2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지역을 교회주변으로 정하 

고 그 지 역을 18개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교구 내의 7개 전도회가 집중적으로 전도하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도 방식도 노방전도7} 아니고 구획 내의 모든 주택과 업소 
를 한 집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 
용을 전하는 축호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교회주변 전도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 작정만 한다면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고， 5-20분 거 

리에 있기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택하여 언제든지 나가 
서 그들에게 전도할수 있고，또한교회주변의 사람들과서로 인사하는관계가 형성 

되면 그들을 관계 전도의 대상자로 삼을 수가 있고， 전도회원들이 각자의 전도대상 
자를 알기에 피차 기도해 줄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두 개의 초점 

또한 우리는 전도하면서 반드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 
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면서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주님 
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 
습니다 풍의 복음적인 메시지가그들에게 쌓일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움직여 

어느 날 그들 심령에 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소 무모하고 미련스 

러워 보이는 이 전도사역을감당하려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교회주변 전도를담 
대하게 ， 열심히， 꾸준히해 나간다면 교회주변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나가 
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당을 오가면서 늘 생각하던 “이 주변의 사 
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라는 부담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각오입니 
다. 즉 오늘은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주변 전도， 국내전도) , 내일은 땅 끝(선교)의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쉴 새 없이 복음전도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2005년 

우리는 지난 12월 금요집회에서 막바지로 달려가는 ‘천국 복음’ 시간에 모든 세 

계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남겨지지 않을 것이고 복음전도의 역사만이 남을 것임 
을 배웠습니다. 즉 모든 세계사는 선교역사로 수렴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뭇입니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단기선교는 그 나라에 길이 남을 선교역사를 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이 교회주변 전도는 2005년의 서울 강남구 역삼 
동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러한 복음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뭇일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일 
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생각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의 현장에 동참시키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주님 곁에 서서 지켜보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 
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반응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전도 
의 현장인 열방과 교회주변으로 나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설레며 가슴 벅차하는 우 
리 자신을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힘 있는복음전도로말미암아우리 
가 가는 선교 지역에서 ， 이 교회주변에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과 같이 선한 소통 
이 일어나고(행 17:1-15 , 19:23) 복음증거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행 2:43 , 
19:14-19) , 큰 기쁨(행 8:8)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 책임 및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없이 보여주는 200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쭈깐흉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 6:1) 

‘X라우리가여호와께로돌아가'^n호 6:1). 이 말씀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t오라’고 한다. 여기에 나오 

는 λ}람들은 ‘우리가’ 되고， ‘껴호와”를 설명하고 있 

다 우리는 호세아서 싼을 보면서 당시 이 밀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옐 백성들임을 

알수있다. 이들은누구인가?헝상해+님을섬기고， 
말씀을 읽는사람들01 아닌개소위 당λl 가장경건하 
게하나님을섬긴다는사람들。1 아닌개그러나이들을 

행애호세아선지자는외치고있다 “여호와께로돌아오 

라” 이 말씀 잎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 
다 우리는 이 n뚫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에스겔 

서%에보면，이스라엘의모든지역과모든장로들01 우성을섬기는모습을보거l 된다.그 
리고 결국 마른 뼈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 에스겔은 이후에 예언하였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고 우리의 종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앞에 회개하며 여호와께로돌아가야한다. 

여호외꺼l로 돌OP~^I ~앓면 주남을 경배할수 없다 ‘이스라엘 지손들아여호와의 말씀 
을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 

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호 4:1). 참된 예배가사라졌다. 외식적인 예배만 있고 신령한 예배 
를 위한 진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이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 예언한후 

%년01 지나λ1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곳이 없으므로나를죽이려 하는도다’(요 8:떼. 우리 충현교회의 현 
실은아닌개 ‘여호와의 인.70\하심은 7o~기를경외하는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 의는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씨 103:1'7). 여호외를 경외하는자는자비를 깨닫게 된 
다 자비는 우리의 기슴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데서 온다. 우리가 훌륭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알게 된다 

여호외꺼l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LI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 “오직 저주와사위와실언 
과투절과간음뿐이요 강포히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호 4:잉. 우리가 여호와께로돌아가 

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λ}라지며 하나님의 자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독사의 자식 
들아너희는악하니 어떻게 선한말을할수있느냐이는마옴에가득한것을입으로말 

서I상의 오든 사랑들이 해f닝으l 신령한 자녀로 @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정휴하71 위하여 

외국인 선교부 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0얘수그리스도의 삽자가복음으로 주납을 만나거듭나고 

하나납으로부터 선교의소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학교의 교육과교회의 $택을흉하여 
현지인사역자로새워나71:고자 합니다. 많은 71도를부탁드립니다. 

에쑤는I을 만단무슬림여el으l 고밴 

1. 복음을 듣고 예수닝을 믿게 된 과정과 동가 

저는 굴노자입니다.Z국에서 왔습니다.Z국은 무슬림 국 

가이며 우리 가정도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믿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주님의 은 

혜로 교회에 다니면서 외선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온 첫날 예배 중에 하늘에서 무언가가 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에 대해 

굴노자 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 속에는 역시 “나 
는 무슬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 
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이슬람이 진실인지 저에게 알려주세 

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와서 선생님께 “저는 너무 힘들고 마음01 아품니다. 무엇이 무 
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한 선생님이 “굴랴，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이 지금 바로 너를 부르고 있다. 예 
수님을 믿어야 지금 네가 이야기 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을 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선생님과 같이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하 
나님 이 저를 한국 땅에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L이tf'때 12:34). ‘네 말로 의롭다함을받고 네 말로 정죄힘을받으리막까 12:떼. 
뼈새인， 서기관 싸개인 등종교 지E띔을향한하나님의 말씀이다 ‘비저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곧분과악의와훼방과너희 입의 부끄러운말이라’(골 3:8). 하나 
님의은총과자비가있어야한다 십자가보혈로우리의모든것이씻겨야한다. ‘나같은죄 

인이 용서함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딴 1없정J. 여호와께로돌아가말씀 앞에 무릎 

을꿇을때우리는용서와사랑의사렴이된다.영원한생명을얻을수있다. 

여호오뻐l로 돌OP~^I 않으면 승ILt님으로부터 떠난 행동을 등때| 된다 히냐님을 떠날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뿌11 없다. “오직 저주와사위와살인과투절과 간 

음뿐이요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돼(호 4:잉， 빨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 갚적질 

책l 말지니라’(출 20:1딩， ‘깐음하지 말지니마(출 20:14), ‘깐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 
과같이 사령하라하신 그말씀가운데 다들었느니라’(롬 13: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통 

해 ‘동벌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옹전하십과같이 너희도옹전6봐’때 5:4에고 명하신다. 이 

처럼여호와를떠나짧이없을때개인 가정 꽤 나랴교회는파멸하거l 된다그러나 
내 7냥을치고회개할때 성령은내재하신다. 말씀으로돌o}'가고깨닫게 된다. 

여호와꺼l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라우리가 여호와께로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싸매어 주실 것임 

이라’(호 6:1)， ‘여호와께서 이틀후에 우리를살리시며 제 심엘에 우리를일으커시리니 우리 

가그 앞에서 살리라’(호 6:잉. 정말로 여호외를사령하는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 
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외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 

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하리라!'(호 6:3). 진정 
으로 십자가앞에 나와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볼수 있다. 영원한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즉 누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삶이 얼마남지 않은우리에게 분명하고단 
순한하나님의음성이선포되고있다. “오래우리가여호와께로돌아가자이밀떻앞에우 

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렴이 된다 여호와께로돌아가서 하나님 

의 음정에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조명하신다. 영원한생명을소밍념}는새로운피 

조물01 된다 “주여 이 놀라운축복을주소서 

2. 신학을 공부하며 복음증거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저의 남편은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남편이 교회를못가게 해서 항 

상 도망 나오듯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예수님과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며 이흔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3개월을 따로 

떨어져 지냈고， 그 동안 저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며 울부짖었 
습니다. “하나님 ， 다보고계시죠!제가어떻게 해야하나요?하나님의 말씀을보면 
이흔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잎’ 

간절히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웅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 

을 해결한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시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저에 

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마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이 주 
님을 믿고 충현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믿음으로 주 

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제 힘 

으로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나는무슬럼이었으니 많은 것을배워야 된다 그후에 가서 복음 

을 전파하자. 하나님 , 저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습 
니다라고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그 때 저는한국어를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한 1년이 넘게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집사 

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제 
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을 집사님이 어떻게 아셨을까7’ 그 

때 저는 놀랐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는 그때서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뭇을 깨 

달을수있었습니다. 

3. 예수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닝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 

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또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믿 
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우리가생명을받을수 있고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계속 
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 
문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뭇과 힘으로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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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1~.촉양육을받으며 

냐를 뮤때 삽자자에 돌아가진 주남l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뱃물같이 흐르나이다" (시 

119:136).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내 마음에서 눈물이 시뱃물같이 흘렀으나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 그 분만이 나의 삶의 의지가 되었고 피난처가 되어주셨 

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니 사랑하는 가족이라 
고 할지라도 제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 제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뒤에 있는 교회에 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두려웅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 

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을 
오가며 봤던 충현교회가 생각나 딸과 함께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 

당에 들어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예배 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 같이 보잘 것 없는 죄인을 위 

해 그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아 

들이 옆에 있는데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 

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통해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새가족 양육부에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있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며 은혜를 주 

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다른 사람들께도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기쉰새가족 S탤부) 

듀l한그릇ð! 되도록 

나는 그통안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이었다. 내가 가진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 

이 나였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지 알 수 있 

다. 사랑핸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사랑까지.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 

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한다. 

고퉁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문제로 부모님과의 갈퉁이 잦아졌다.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던 나는 미대로 진학하길 원하였고，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반 

대학을 준비하며 공부하기를 원하셨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 

도로써 나의 비전을 열심히 준비해 온 터라 막상 내 뭇대로 되지 않자 너무나 속상하 

였다. 정말 그때에는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요즘 들어 하나님을 원망 

하였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린 기 

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실 댄데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 

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을까? 

새해 첫 예배 신년 설교로 이런 나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누 

구든지 자신이 귀히 쓰이기 원하는 사람이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면 주 

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 

로모든사람은깨끗이 되었고우리가하나님께순종하기만한 
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믿는 것， 그 

리고 순종이다. 나의 오만한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 

올 한 해 고3으로서 힘든 날이 많겠지만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공부하면서 주님 쓰 

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진흐I (고등부) 

정말많은화개를했다l 

새해 첫 날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이라는 설교를 하셨다. 나 

는 설교 제목을 그냥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자’ 라고만 생각했는데 ， 막 

상 설교를 듣고 보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 쓰이는 그 

릇이 되기에는참힘든시험이 있지만끝에는하나님이 주시는행복， 

기쁨 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 

찬송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정반 

대의사람이 된다. 이런나를보면서 ‘내가왜 이러지?라는생 

각까지 한다. 새해 첫 날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회개를 했 

다.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는 다짐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그릇이 됩시다! 

예수납을 열상히 믿으떤 ..• 

차병석(중등2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이런 교회 안에는 많은 그릇들 

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 

다면하나님의 집인교회에서 나는어떤그릇이 될까?우리는우리가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 정성으로 돌보지만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것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 그런데 o}무리 천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깨끗이 하고 귀하다고 여기면 귀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과 승리의 향기가 나는 그릇이라고 한다. 어떻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동}는 

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승리의 향기가 어떤 향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 

다보면 생길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 

렇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써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친구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믿음으로 폼 

에서 승리의 향기가 나는 것이든 다 행동으로 실행할지는 잘 모 

1 、 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J 꾀，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I 그래서인지 이번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최소영(중등2부) 

공요성호l ‘전국복음’ 머l시치를 듣고 

참된만석 
예전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l.}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 

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 4:10)는 말씀에 밑줄을 그었다. 앞뒤 문맥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쳤을 때 들어가게 될 천국만을 말하고 있 

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뭇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런데 이번 금요메시지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이해할수있었다. 

금요집회를 통해 배운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주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가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 
들의 실상이요" (동] 11:1a). 스데반 집사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그곳을 소유하였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실제로 사자 굴 

에서도 안전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l1:1b).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에 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회복되고 종들이 해방되는 

회복이 유월절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설명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용의 회개가 이해가 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 

는 눈으로 주를 봐옵나이다" (용 42:5).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벤후 1:4) ,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골 2:2) , 오묘한 일 ， 나타난 일(신 29:29), 그리스도의 비밀(엠 3:4). 
이 비밀이 안개처럼 뿌떻게 보이기만 하던 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또 
렷하게 보인다. 나도 이제는 안식 가운데 이 비밀을 간직했던 이사야의 고백을 할 수 
있다. “나를 때리는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뽑는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 
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사 50:6-7). 

황대원(청년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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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탐방 l 세기혹 

빼교회합방 〈훌음영실 
주납의 높i꾸 구l1f 되어 

본당 제일 꼭대기에 위치안 음영실에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멸요안 음양을 초빡여 영상을 중계 송울하는 역알을 담당하는 그들은 성도 
들께 ·주님의 챔|를 더 잘 선달하71 위해 자신의 눈과 퀴를 추님의 선안 도구로 온선이 드 

려야만 압니다. 성도들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언신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뎌 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음영실에 대하여 소개해 주세요 . 

음영실은 크게 주조정실， 녹음 스튜디오 ， 장비판리살 수와예배살 자료판리실 ， 시설 

준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 따트에서 콘솔 죠절과 각종 마이킹， 테이프 녹 
음 및 복사 영상 따트에서는 스위쳐， 떤집 ， 카메라 종팔 등의 임을 압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카메라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죄운호(안수잉사) 

음양따트에서는 구제작으로 어떤 얄을 하나요 ? 

교외 각 부서의 작은 방들의 마이크에서부터 본당의 모든 소리를 조절아는 콘솔 ( 예배 
때마다 모드 소리르 모으느 자비 ) 어| 이 E 기까지 모드 으야으 다다하여 가 예배 때마다 서 

。 ' -L 디。근 

도들께 은혀l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노인71(음앙담당j 

영상 따트에서는 구제작으로 어떤 암을 하나요 ?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웅계압니다 여려 대의 카메라 웅 가상 좋은 와언을 고르는 스위 

쳐를 초절아여 각 예배 운서에 맞게 확언을 구성해 송울암으로써 성도들의 예배를 돕고 있 

습니다 . 이장기(영상담당l 

지단 애 음영실의 리모펠링 장엉을 통해 어떤 짐이 보완되었나요 ? 

지난 200니년도 b월 17일부터 q월 17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선체 음앙 시스템을 아날 

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였습니다 콘솔이 이원와되었고 마이크가 많아져 더 생동갑 있 

는 산양을 듣게 되었고， 예배당의 어느 곳에서냐 같은 음질의 소리를 듣게 되어 성도들이 

동일안 은여|를 받으며 예배를 드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준호(안수짙사) 

교와음영실에서 및하연서느끼는 것이 gl으연말씀애주세요. 

부족안 저를 부르십에 순옹아는 마음으로 음영실 몽사를 시작쨌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 

니 하냐님께서는 순종말 때 세밍안 부분까지 잭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nW달았습 
니다. 죄운요 rEf수갑).f) 

교외에서 일하언서 제 자신의 부족안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련데도 부속반 저를 

주님께서 쓰시니 정말 감사압니다. 깅멍와(음앙j 

늘 예배를 돕는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앙상 낀상해야 하지만 내용이 같은 설교 중에도 

l 다곰주일힌송 l 

42장 얻화로fl 주 에쑤으l 

이 찬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산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 

었고 복된 갈보리산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 갈보리를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달 

우드 목새W，M K，벼rw때)가 1874년경에 작시하였고， 존 스웨니 (John R Swen벤가 
작곡했다. 

1절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낄f보리산 벼랑에서 내 큐주 죽으셨네 내 주 

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그곳이라 날 뮤해 주가 표/ 흘리스l 곳이 십자가 뮤요 

거기서 내 용서 값엉이 얻었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을 생각한 것이다 우리 찬송은 그 엉광에 비해 우리의 모든 영광은 분토 

와같다는것이다 

2질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짐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 

님의능력을한앙한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II/.가 우리 영흔을 구속하는 은혜 주심을 찬 

양한다 

4절은 예수님이 나를 뒤해 십자가에/ 죽으섰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을 

주님께드림을 고백한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후렴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 

래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으로우리를구속하는은혜가 있다 그놀라운 일을행 

하신 영화로운주님을찬양핸충현의 성도들이 되자. 
(찬앙위원회) 

그때그때 주시는 각별안 은혜가 있어 도선을 받습니다 노인기(응앙j 

모태신앙이었지만 추님에 대해 잘 모르연서 지냈는데 ， 교외에서 일아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 -조금씩 알케 되어 기뽑니다 이장71( 영상j 

교외에서 일아면서 얼굴이 아주 밝아졌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아시더군요 저도 때때로 

시엄에 들 때도 있지만 예배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엽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냐님을 알 

게 되어 기뽑니다 강덕수(응앙j 

에바다부에서 수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소리로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 

만 하냐님께서는 그분들의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시겠구냐 하논 감동이 있습니다 이값l 

r음앙j 

매일 아심 음영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일알 수 있어서 

감사밥니다 . fl옹운 r 영상j 

성도들께 부탁하고 싶으tl 말씀이 있으세요 ? 

매 예배 때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아나아나에 마이크를 다는 등 경 건안 예배 중간에 우 

리 직원들이 음앙설치를 위해 왔다갔다아게 되어 성도들께 죄송아지만 예배를 돕는 자로 

서 더 좋은 예배를 위해 저의들이 노력안다는 것을 이애애 주섰으언 앙니다 이값/(음양) 

어느 누구보다 더 좋은 영상과 음양을 연출하고 싱은 사람은 저의들입니다 성도님들께 

서 저의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켜보t 주섰으면 밥니다 김덕수 (음앙j 

본당 윗증에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안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련데 날씨의 영양이냐 

특성안 일 때문에 예배 때 빈 자리가 많은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아냐님 아버지께서는 

더 안타까입아시겠지요 . 신용운(영상j 

( 펀집실l 

새 가 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98 시완카 19 외선부 배찬희엠) 11 6 최정익 12 청년1부 한영준(1 ) 134 정상화 5 정년2부 박옥현(5) 

99 정종혁 19 정년1부 11 7 이미림 19 대학부 홍성은(1 5) 135 박은나 19 고등부 
100 김영모 19 청년1부 심정려1(1 에 118 전인술 5 ~번2부 한정희(에 136 오예진 19 고등부 
101 김성환 19 정년1부 이복순(10) 119 고성배 19 사링부 전헌신(이 137 변선미 19 대학부 구원섭(1 ) 

102 유왼숙 6 징년2부 김순재띠) 120 김진호 19 사랑부 전현신(히 138 김경란 16 ε번3부 전명식(18) 

100 조현석 9 에바다부 주순희 (2) 121 김종수 5 ~번1부 오은실(페 139 김나영 19 고등부 김지여1 (1 6) 

104 정상운 19 청년1부 곽상조m 122 임은경 13 청년1부 김은영(1에 140 김영화 16 소망부 강성재14) 

105 최혜란 19 대학부 이민형(2) 123 백동기 1 정년1부 박흥해2) 141 강봉철 2 정년1부 황진섭(1) 

106 문성재 19 정년1부 황대원(1 9) 124 윤아란 19 청년 1부 김연횡6) 142 황필녀 4 장년1부 황경숙(2) 

107 김정효 19 대학부 황세연( 1 이 125 박보현 19 대학부 김누리(끼 143 전찬권 19 대학부 김재현(여 

108 정금옥 8 ~번1부 하순영(1이 126 주정숙 19 청년1부 안정선(12) 144 권명숙 16 ~번1부 권연획에 

109 임수미 19 정년1부 오덕쉬8) 127 최길림 9 정년2부 최계열(1) 145 정혁헌 13 대학부 이재원(1 9) 

110 노은절 19 중등3부 강옥련(1 ) 128 이준석 19 중등3부 정옥임(에 146 신정엽 3 대학부 김형해3) 

111 김연화 9 청년2부 김종성떠) 129 김영배 15 청년1부 김현재1이 147 최휘진 19 대학부 전선영(1 4) 

112 최현기 19 중등3부 130 01형민 19 중등2부 이재숙(2) 148 유대진 19 대학부 박형(예 

113 전옥석 2 징년1부 징연순(2) 131 이승진 17 잠년1부 정성영(1 ) 149 유민성 19 대학부 이선화(5) 

114 오혜영 19 청년1부 132 송칠환 19 고등부 오찬않1이 150 잠동식 19 대학부 백상원(7) 

115 도태록 19 청년1부 133 고재웅 19 고등부 오찬양10) 151 박절호 4 대학부 황세연(1 0)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비랍니다짧 



저1820호 주낀흥현 

교왜소석 

굉 2005년 1 월 16일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성령의 도구로만λ뽑되게 해l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십^r.가복음만 전하는통로 
가되게하소서. 

~ 2005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충현의 모든청지기와성도탤l게 십 
자가의은혜와능력을베풀어주소서. 

~ 2005년에진행될단기 선패 1 . 1.1 전도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 

성한의의 열매가있게 히소서. 

g꾀 αITC훈련과전도훈련을통해서 복음을들 

고모든시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 

소서. 

딩 모든위원회에속한기관들이주어진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전으로함 

께지어져가게하h서. 
딩 모든새가족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하 
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하소서. 

lZl 1월과 2월에 진행될 교회학교의 겨울계절학 
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니-o}7)는 천국일문으 

로변화시켜주소서. 

충현지도의창 훌훨 
결혼 

1 이성욱 군 (황영숙 권사의 아들， 점촌성 

결교회)과 안지영 양(안석현 장로， 김송 
욕 권사의 딸， 5교구) / 2fJ일(목) J3:00갈 

렬리훌 

수집사의 장인， 9교구 상봉구역 110일 별 

세， 12일장례 
4. 마분하성도 권영수 성도의 모친， 김춘호 

집사의 시모， 16교구 안OJ1구역 / 11일 별 

세 ， 13일 장례 

별세 

1 김인수 씨 이수예 집사의 남편， 15교구 봉 

천7구역 /7일 별서11， 10일 장례 
2 정규칠 써 정윤신 집사의 부친，송영상집 
사의 장인， 6교구 /10일 별세 ， 12일 장례 

3. 효널은성도 한숙집사의부친，오재일안 

일림 

주{!충현 광고마감요때 

교회직원의 주 5일 근무에 따} 주간충 
현 광고마감을 매주화요일 오전으로 합 

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전반기 장악생신청자논술및면접 요뻐 

1. 일AI : 2005년 1월 낀앓금) 오후 200 
2 장소 : 저n교육관 2IJ7.호 

a 대상 : 대학 대학원 ε학생 신청자 
• 단기선교팀 언어훈련강시로봉사알분을찾습니다 

1. 해S앤어(국가) : 

@ 캄보디아@ 미요빔 f @ 라오스 @ 리투아니아 
@ 키르기즈스탄 @ 말레이시아 

2 해당강사대상: 

@ 충현교회 서|례교인 @ 외선부 등록성도 

·키머|라몽사자모집 

음영실에서 카메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문의:음영실(내선용) 

• 교시교육및겨울계절악교강습회 
1. 일시 : 2005년 1월 16얄오늘) 15:0CYv16:30 
Z 대상 : 저n교육위원회 교사 및 참가 희망자 

3. 장소 . 재교육관 3이회어린이l겪)， 501회중등뷔 

4 강의 : 복말11 굳게 선 우리반， 충현의 천국일꾼 

전도위원회에서 Lro4년도 히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O뻐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2005년 1월 2일~2005년 1월 31일 

대상 기간 : 2004년 7월~12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준비 서류 :A~딴2부m얘년되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길 

·전도회감사 

모 임 

칙원모집 

·전도훈련압니다 

1. 대상 : 남녀전도회 임원 및 회원 
2 일AI 및 징소 여전도회 ‘ 1월 19'앓쉬 수요1부 예배 후 (본당 / 남전도회 : 1월 19'갈쉬 수요2부 예배 후(버|다LI흘) 

강사 

이성진 

류병희 

남전도회 

강의제목 

복음웰의행| 

관계전되복음전묘1 ~벌j 

여전도회 

g벡제목 

복음전도의생| 

관겨떤되뿜전돼 g뱀 

1. 모집 부문 
경비직 · 미화직(남) 
음영실 동산관리직(님) 

2. 자격 세례교인 
3. 쩨훌 서류 
자띨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훌처 
서울시 강님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1r 552-8200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17(월)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원웅철 

1 딘기선꾀팀임원훈련 
일시 : 23일(다음주일) 18:10 
ε암 베다니홀 

대상 ‘ 1 ，2월에 출발ii}는 팀의 팀장， 

총무，서기 ， 회계， 의료담당자 
2 님녀 전도부전도회장월례회 
일시 : 23일(다음주일) 15:00 

ε암 1 제1교육관 501호 

23(주일) 

김준희/이복순 

22(토) 

정충신/김정희 

21 (금) 

안치원/류기명 

2O(목) 

하종철/박광식 

19(수) 

최종철/정태동 

18(화) 

이희식/권영주 ·r!!ElH.!tæ흩페. 

날짜 여|배 찬양 사회 기도 설교 

1/19 수요 I 주오늘 재립하신다변 (호산나찬빵ij) 위건량 강옥련 재립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딛 2:13) 김성관 목사 

1/19 수요Il 거룩한 성 (실로암찬뺨~) 정성영 영:1J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롬 2:17-24) 최성규목사 

1/21 금요집회 핸드벨 콰이어/바이올린 김유정/소프라노 이하나 조규호 김성관목사 

1/23 주일 I 〈예배전찬앙〉 윤수일 김중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딛 2:14) 김준희 목사 

1/23 주일Il 예수로나의 구주삼고외/바이올린 이에스더(엄마누엘오케스트라) 김용덕 김종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딛 2:14) 임현덕 목사 

1/23 주일 m 아하나님의 은혜로외/소프라노 이하나(할렐루야찬엠 솔로01스트) 고광환 노광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딛 2:14) 김성관 목사 

1/23 주일 W 참아름다와라외/알토 이상민(아엔 찬양대 솔로이스트) 이종대 안통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주신 예수 그리스도 (딛 2‘14) 이회식 목사 

1/23 주일 V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외/소프라노 이하나(할렐루야잔뼈 솔로01스트) 여국근 'Jλ 나끼 Q..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딛 2:14) 이창수 목사 

1/23 주일찬양 고퉁부중창단/잉마누앨 찬양대 이성진 전계식 은총은 전해져야 한다 (딛 2:15) 김성관 목사 

예배담당 안내 (1/19- 1/23) 

[ 섬 · 기·는· 분 ·틀 I 

뺑
퍼
 -。

꺾
과
 
협과
 
담h
n
 e혐펴
 

E
π4 

냐
”
 

갑
떠
 

하
애
 

조
띠
 

강
8
 

기
며T
 덕
님
「
 량
뿜
 철
구
 
진
1「
 수
 

인

삐
 
-
-
겐
짧
 -
종뼈
삐
 
서
。꾀
 창
택
하
 

박
에
 

안
디
 
위

싸
 최
꾀
 
이
5
 

이
고
 

미

팩
 
서
。부
 

환
 

식

1
 
웅
 

준
 

여
O
 

혀

쐐
 교
흙
 핑
과
 희
과
 재
캡
 겨
。퍼
 
6
과
 

정
써
-
김
중
 

고
1
 

이
6
 

야0
 
」

이
n
 

‘
정9
 

% 

대
쐐
 
근
닝
T
 
덕
 

덕
 

신
 

영
 

-
「량
%
 국
뚱
 용
과
 련
과
 충
펴
 짜
범
 
샘쁜
 

부
 

아
과
 여
X
 

감
3
 

임
”
 

자
。mω
 
야
소
 

황
이
γ
 

• 
훈
부
 

호
부
 

훈
l
 
원
F
 
규
그
1
 일
j「
 

샘품
 쩌r劉
 장
π때
 뼈
인m뻐 챔따
 。
덮r 

• 우|임목사 김 성관 

김종구 
충현기도원깅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이종석 
기획위원징 

전홍렬 
선교위원장 

김영수 
x댐봉사부징 

오진국 
예배위원징 

김광남 
긴축위원징 

진흥용 
행정위원징 

김영길 
λ미닙자 
• - 0 , 。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업인운영위원 

이갑재 
기획위원 

차신득 
셰1교육위원징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장 교구위원징 

이창호 
기획위원 

이훈 
친앙위원징 

임무천 
16.교구장 

엄필성 
의료선교부징 

최무길 
재정위원 

안종욱 
깅A뻐원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김연식 

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희 
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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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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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자 
6교구 

최문실 
1 1교구 

김정희 
15교구 

l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펼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9.교구 

황의만 
예배위원 

함철주 윤석민 
지엠[때부징 힐셜림엠뼈징 

김창국 
A빙부징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예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배춘식 
13교댐 

김중선 
8교구징 

한송규 
전도훈련부징 

이형수 안동현 
전도위원징 새파똥부징 

김숭곤 
턱이부징 

김연근 
기브리밸S때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감사위원징 새7택뽑부징 세2교육위원장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관리부징 10교구징 15교찜 

야O
 찌
。
 

덕
 m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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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형 
18교구징 

이계인 
O맨찬S때징 

황영일 
교육2부징 

펴l숭 
6교구잉! 

검단용 
당회부서기 

원웅철 
1낌구장 

신상수 
14.교구징 

장철환 
11교구정 

최윤덕 
선교위원 

안석현 
5교구징 

이정우 
짧3부징 

김구형 
제3교육위원징 

정태두 
전도위원 

정청길 
때배위원 

이달옥 
재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입0까앨친웹징 

김영달 
봉써원징 

김환기 
9교구징 

구분 시 간 장 -까L‘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 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 릴 리 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 00(학생) 

교육관 207호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오전 9:00 오후 2 :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흘 

구 분 시 간 장 ~ι‘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충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풍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j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 전임지휘자 서준성 

한성엄 
13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독창자 김소연 
l 선교사송요한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an없JStran잉ations 띠 터glish ， Chinese, J뻐anese and Sign Language are a，밍 lable at the 8even 0’ clockW，αship 않fVice， 

andSri 벼nkan， Chinese, Mα19이ian ， Russian, Hi때i ， and Indα1eSian are 왜soavai뻐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않fViCe 


